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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

● 정신과 전문의

● 저서: <걱정도 습관이다>, <심리학 테라피>, <시네마 테라피>, 

                     <마음이 경영을 만나다>, <좋은 부모 콤플렉스> 등

마음 추스르기

몸이나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경우, 

전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끊임없이 작은 상처를 주곤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떤 때는 

이들을 떠나고 싶은 충동이 일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들을 포기하거나 저버릴 순 없습니다. 

아무 죄 없는 이들의 상황에 눈감아버릴 때, 

우리의 양심은 더 큰 상처를 입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버린 기억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어 

두고두고 나를 괴롭힙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라도,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금만 참고 이들을 도와야 합니다. 

가끔 너무 힘들어서 한계에 도달했다 싶으면, 

잠시 다른 사람에게 

이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나만의 시간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최명기의 <작은 상처가 더 아프다> 중에서


